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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

글 황선애 │  그림 서영

초등 2~3학년 
독후활동지 (교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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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글: 황선애  · 그림: 서영

· 출판사: 스푼북  · 정가: 13,500원

· 분량: 100쪽  · 대상: 초등 저학년

· 키워드:  #가족 #편견 #성평등 #이해

· 교과 연계:  [통합 2-1] 1. 이런 집 저런 집 
[국어 2-1] 8. 마음을 짐작해요. 
[국어 2-2] 7.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.

] 책 소개

우리영네 집은 엄마가 회사에 다니고 아빠가 집에서 살림을 해요. 아빠가 집에 있으면서부터 리영이도, 동생 리하도 

정말 좋았어요. 아빠는 배고플 틈도 없이 맛있는 음식을 계속 만들어 주고, 이야기도 참 잘 들어주거든요. 그런데 집안

일하는 아빠를 보는 어른들의 반응이 이상해요. 승우네 할머니도, 리하 친구 엄마들도 아빠를 보고 수군거려요. 아빠

는 집안일을 하는데 집에서 논다는 둥, 남자가 살림을 챙기는 게 쉽지 않다는 둥 속닥속닥. 리영이는 아빠가 집에서 가

정을 돌보는 게 전혀 창피한 일이 아니란 것을 깨달을 수 있을까요? 《우렁 소녀 발 차기》를 읽고 태권 소녀 우리영과 

함께 편견을 부수는 우렁찬 발 차기를 뻥 날려 보아요!

  

책 속으로   ① 이야기 속 주요 장면 

② 등장인물의 마음 읽기 

③ 우리 가족을 소개해요

] 주요 독후 활동

책 읽기 전 표지 살펴보기

책을 읽고 나서 나만의 자격증 만들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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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  전
책 읽기 전: 표지 살펴보기

•�표지 제목과 그림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, 《우렁 소녀 발 차기》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

까요? 자유롭게 상상해 보아요.

 

 

 

 

 

 

1 책의 제목을 살펴봅시다.

-  우렁 소녀는 무슨 뜻일까요?

2 표지 속 그림을 살펴봅시다.

-  태권도복을 입은 소녀와 그 아

래 세 사람은 한 가족이에요. 

우리 집과 같거나 다른 모습이 

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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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�집에�있는�아빠를�바라보는�리영이의�시선은�계속�달라집니다.�리영이의�생각이�어

떻게�변화했는지�순서에�알맞게�번호를�적어�보세요.

책 속으로 ① 이야기 속 주요 장면

독서  중

몇 달 전부터 아빠가 집에서 

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.

아이스크림을 도둑질하는 

중학생 언니들을 잡으려다가 

위험에 빠진 리영이와 승우를 

아빠가 도와주었어요.

리영이는 아빠가 집에서 

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고 

학교 이야기도 잘 들어주어서 

너무 좋았어요.

리영이는 아무 아빠나 그렇게 

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선생님

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.

리영이는 아빠가 곁에 있어서 

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

리영이는 주변 어른들이 

아빠를 보고 수군거리자  

아빠가 부끄러워졌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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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  중
책 속으로 ② 등장인물의 마음 읽기

•인물의�말과�행동에서�느낄�수�있는�감정을�보기에서�찾아�써�봅시다.

          행복함        미안함        뿌듯함        창피함보기

만약 지금 엄마가 있었으면 어땠을까. 승우 

앞에서 혼은 났겠지만, 기분이 이렇게 비참

하지는 않았을 거다. 빨간 매니큐어를 칠한 

아빠가 부끄러웠다.

“고마워.”

승우가 아이스크림 껍질을 벗기며 또 고맙

다고 말했다. 기분이 좋아서 저절로 몸이 붕

붕 뜨는 것 같았다.

나는 그냥 말없이 아빠 옆에서 걸었다.

“리영아, 너한테 창피한 아빠가 돼서 마음이 

안 좋구나.”

으으, 이 말은 하지 말지. 그러면 내가 더 미

안해지잖아.

“아저씨, 저도 불러도 돼요?”

“저도, 저도요!”

아이들이 아우성을 쳤다.

괜히 어깨가 으쓱했다.

창피함 행복함

미안함 뿌듯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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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�가족의�모습은�집집마다�다르다는�걸�아나요?�어떤�형태이든�상관없어요.�가족이라

는�이름�아래�서로를�아끼고�사랑한다면�그게�바로�가족이니까요.�《우렁�소녀�발�차

기》�친구들의�가족�소개를�듣고�여러분의�가족을�소개해�보아요.

독서  중
책 속으로 ③ 우리 가족을 소개해요

우리 집은 엄마, 아빠, 나, 

동생까지 네 가족이야. 

엄마가 회사에 나가고 

아빠는 집에서 살림을 해.

우리 집은 엄마랑 

나 둘뿐이야. 

엄마가 돈도 벌고 

집안일도 해.

우리 집은 할머니, 엄마, 

아빠, 나 이렇게 넷이 살아. 

엄마도 아빠도 엄청 바빠서 

거의 할머니랑만 지내.

 

 

 

 

우리 가족은,



•��책에는�다양한�자격증이�나와요.�여러분도�나만의�자격증을�만들어�보아요.�실제로�있는�자

격증이든�아니든�그건�상관없어요!�왼쪽에는�어떤�자격증인지�설명을�적고,�그�자격증을�가

진�나의�모습도�그려�보아요.

책을 읽고 나서: 나만의 자격증 만들기

독서  후

[53쪽~57쪽] ‘감정 평가사.’ 

감정을 평가한다고? 이거 아빠한테 딱이잖아! 

아빠는 감정이 풍부하다. 다른 사람 감정도 아주 잘 본다. 내가 기분이 안 좋아 보이면 냉큼 떡볶

이를 만들어 준다. 엄마가 힘들어하면 바로 안마를 해 준다. 리하가 유치원에서 억울한 일이 있

을 땐 더 흥분하면서 리하 편을 들어준다. 

(중략)

“근데 있지, 감정 평가사는 사람 감정을 평가하는 게 아니야.” 

“그럼 뭔데?” 

내가 얼른 끼어들었다. 

“물건의 가치를 돈으로 평가하는 거야. 땅이나 건물이 얼만지 말이야.” 

앗, 그런 거였구나! 

실망한 표정을 짓는 나를 보며 아빠가 크게 웃었다. 

“사람 감정이면 몰라도 재산 감정 같은 건 난 못 본다, 흐흐흐.” 

사람 감정 잘 보면 이것도 잘할지 어떻게 알아? 아빠는 지금 자격증 같은 건 딸 생각이 아예 없는 

거다. 


